
정제 셀룰로스섬유(텐셀·라이오셀) 

 

상표명으로 텐셀, 라이오셀이라고 하는 것은 정제 셀룰로스 섬유이다. 이들을 

용제 방사 셀룰로스섬유라고도 부른다. 목재가 함유하고 있는 셀룰로스를 원료로 

하고 있는 점에서 레이온과 유사하다. 그래서 재생 셀룰로스섬유(비스코스 레이온, 

큐프라 등)라던가 반합성 셀룰로스섬유(아세테이트, 트리아세테이트 등)와 더불어 

셀룰로스계 섬유라고도 한다. 

레이온은 물에 젖으면 줄기도 하고 약하게 되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센텔은 튼튼하다. 레이온은 견에 유사한 드레이프성과 웨트한 광택을 지

니고 있으나 텐셀에는 없다. 레이온도 텐셀도 무거우나 텐셀쪽이 무게감이 있다. 

레이온은 아름다운 색상으로 프린트한 것이 많은데 텐셀은 무지가 많다. 텐셀, 라

이오셀은 제조공정에서 사용한 약품을 100% 가까이 회수하여 제품은 흙으로 돌

아가기 때문에 에콜로지컬하다고 부르고 있으며 종이와 같이 목재를 벌채하는 점

에서 에콜로지컬을 목소리 높이고 있는 것은 그러한 제조를 식목의 범위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텐셀은 단섬유를 방적하여 천으로 하고 나서 후가공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두들기기도 하는, 효소가공)에 의하여 어떤 독특한 얇은 

잔털이 일어난감과 부드러움을 살리고 있다. 텐셀로 만든 옷을 입고 있으면 무게

감을 느끼게 한다. 텐셀의 잔털은 피브릴화로 인하여 색상을 희뿌옇게 보이게 한

다. 이것이 텐셀의 클래식한 모습이다. 

 

1. 텐셀 

텐셀(상품명)이라 함은 영국의 종합 메이커 코틀즈사가 오랜 세월에 걸쳐 연구

한 세계최초의 용제 방사에 의한 정제 셀룰로스 섬유이다. 동양에서는 일본에는 

십수년전에 수입되었다. 그러나 일본에 상륙할 당시의 텐셀은 뻣뻣하고 딱딱하여 

의류 등의 제품화에 있어서는 클리어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가 몇 가지 있었다. 

그래서 일본에서 오래 레이온의 개발에 몸담고 있던 텍스타일 개발 코디네이터인 

大森義次씨를 중심으로 직포, 가공, 염색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텐셀의 개



발팀이 발족(나중에 복수의 기업으로 구성된 텐셀회로 발전) 되었다. 시행착오를 

반복한 결과 드디어 텐셀의 강도에 주목하여 주무르고, 두들기고, 효소에 의한 바

이오 가공 등에 의하여 현재의 텐셀 독특한 어울리는 태, 매끈한 피부 감촉을 실

현하였다. 때를 같이 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전방, 동국방 등에서 완제품 가공을 

하였다. 

그런데 정제 셀룰로스섬유, 용제방사라고 하는 말은 그다지 들어 본 것은 아니

지만 원료를 용제로 녹이는 것 자체가 세계에서 처음일까? 보통 다른 섬유도 용

액에 녹여 만들었을텐데 세계에서 처음일까? 라고 하는 의문을 지닌 사람도 많을 

것이다. 종래부터 있는 화학섬유인 레이온, 큐프라, 아세테이트, 나일론, 폴리에스

터, 아크릴 등도 원료를 용액상으로 하여 방사하지만 이들은 재생한 섬유소라던

가 합성한 고분자를 방사함에 의하여 섬유가 만들어진다. 원료가 되는 식물섬유

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화학반응에 의하여 화합물을 만들어 새롭게 만

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텐셀은 천연의 식물섬유 그대로 살리기 위하여 

용제를 사용하여 방사하는 것이다. 텐셀의 제조 프로세스는 간단하다. 먼저 목질 

펄프를 아미노 옥사이드의 용제(샴프 등에 사용되는 인체에 무해한 용액)에 녹여

서 그것을 필터로 여과한다. 후에는 불순물을 없애고 그대로 가는 구멍으로부터 

압출하여 방사(실 상태로 하는 일) 한다. 텐셀은 천연의 섬유소 분자를 그대로 살

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여 두면 미생물의 거동에 의하여 분해하

고 최종적으로 흙으로 돌아간다. 결국, 환경에 어울리는 섬유인 것이다. 텐셀에는 

다음과 같은 많은 이점이 많다. 

엘레간트한 드레스를 시발로 하여 진 캐주얼, 홈 텍스타일, 유니폼, 베드리닌, 

횡편 스웨터 등 폭넓은 장르에 상품 개발이 행해지고 있다. 

 

 

 


